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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

되는 폐플라스틱의 양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발생 폐플라스틱이 버려질 경우 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되고 좋은 자원의 가치를 가진 물질의 비효율적 사용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들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은 많은 부분 소각 및 매립을 이루고 있고 점차 재활용의 

필요성은 증대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급하게 

추진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폐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은 친환경적이며 고가인 대체 연료유를 

얻을 수 있는 열분해공정이 좋은 대안이다. 본 연구는 현재 상용운전 중에 있는 로터리 킬른형 

열분해 장치에서 지자체의 EPR 종말품을 열분해하여 얻은 저급 열분해유인 저비점과 고비점 

생성유를 각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벤치 규모 연속 반응기에서 승온 반응온도 프로그램에 

의해 열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종류의 원료로부터 생성된 각 열분해유의 특성을 상호 비교

하였고, 이들에 대한 반응 조건의 영향을 본 연구에서 논의하였다.  


